
인삼은 고온을 싫어하는 작물입니다. 한여름 고온기에 고온과 햇빛을 직접 받게 되면 잎이 마르거나 심하면 잎, 줄기가

고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해가림 시설을 설치합니다. 또한 비로 인한 병해가 많이 발생하

기 때문에 비가 직접 인삼 잎이나 줄기에 닿지 않도록 시설을 경사식으로 설치하고 차광자재로 덮어줍니다. 지금의 경사

식 인삼 해가림 시설은 조선 후기인 1700년대부터 시작된 후, 기본 틀은 유지된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. 변천해 오

는 동안 해가림 높이와 기둥 자재, 피복 자재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. 최근에 경사식과 전혀 다른 터널식 해가림이 개발

되었고 이에 소형터널식 해가림 시설을 소개합니다.

1동 길이 15m, 측고 1.1m, 90~120cm 두둑 2개 설치 가능


설치 간편·자재 18년 이상 재활용… 생산량 20~30% 많아

인삼 해가림 변천사☰



인삼 해가림 시설의 주재료는 목재입니다. 2000년대 초반부터 철재도 이용되었습니다. 피복 자재는 1970년대까지 볏

짚이엉을 사용했습니다.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폴리에틸렌(Polyethylene) 차광망을 쓰고 있으며, 2000년대 이후

차광지도 이용 중입니다.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하우스 재배, 광폭 해가림 시설 등 해가

림 시설 변경이 시도됐었으나 현재까지 완전히 현장에 정착되지는 못하고 일부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ㆍ

지금도 대부분의 인삼 재배 농가에서는 해가림 자재로 목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목재 해가림 시설은 자재의 내구성

이 낮아 재활용률이 낮고 폭설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.

ㆍ

최근 대형하우스를 이용한 인삼 재배가 시도되고 있습니다. 병해 경감, 수량 증가 등 기존 재배 시설의 단점을 일부 해

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수확 후 연작이 곤란하고 시설의 이동 설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설치비용도 비싸 보편적으로

활용하기에는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. 따라서 인삼 재배 농가에서는 재배 중 병해가 적고 냉해, 폭설 피해 등 자연재

해에 안전하며 시설 설치가 쉽고 노동력이 적게 들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인삼 재배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
ㆍ

경사식 해가림(목재) 경사식 해가림(철재)

4겹(청색3+흑색1겹) 차광망 해가림

(표준) 청색 차광지 해가림 백색 차광지 해가림



농진청이 개발한 소형 터널형 해가림 구조 및 장단점☰

소형 터널형 해가림 한 동의 길이는 15m입니다. 첫 번째 동과 다음 동은 서로 30cm를 겹치게 해 빗물이 유입되지 않

게 해야 합니다. 통풍이 원활하도록 첫 번째 동 마지막 서까래와 다음 동 첫 번째 서까래 파이프의 높이는 20cm 차이가

나게 하며 한 동 입구부분의 높이는 2m, 끝부분은 1.8m 정도가 됩니다.

ㆍ

대형 하우스 소형터널형 하우스

소형터널형 해가림 외부



측고는 1.1m 정도로 하고 인삼이 심어지는 두둑은 90~120cm로 할 수 있어 기존 두둑(90cm)보다 더 많은 인삼을 심

을 수 있습니다. 한 개 시설 내 2개 두둑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시설 내 폭은 3.0~3.2m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.

ㆍ

소형터널형 해가림은 경사식 해가림보다 고온기 평균 온도가 1~2℃ 높지만 해가림 안으로 광이 고르게 분포돼 생육이

건전해 수량이 20~30% 증수됩니다.

ㆍ

또한 빗물이 시설 내로 투입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잎에 닿지 않기 때문에 경사식 해가림보다는 점무늬병 및 탄저병 발

병 비율이 낮습니다. 이에 병해로 인한 농약 살포량과 횟수를 줄일 수 있어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고 농약값 및 살포 노

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.

ㆍ

설치 또한 간편해서 특히 경사지가 많은 인삼 재배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자재가 철재이기 때문에 태풍이나 폭

설 등 자연재해에 강하며 18년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. 하지만 최근 철근 자재 단가가 상승해 초기 비

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습니다.

ㆍ

소형터널형 해가림은 빗물이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아 인삼이 심겨진 두둑에 관수를 해야 인삼 생육을 더 건전하게

할 수 있습니다.

ㆍ

한편, 현재 인삼 해가림 시설은 눈이 쌓인 정도(적설심)에 따라 내재해 규격이 설정돼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

에 지역 적설심을 확인 후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ㆍ

시범사업 및 시설 확대☰

소형터널형 해가림 내부



농촌진흥청에서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전국 인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소형터널형 해가림 시설 시범사업을 실시하

고 있습니다. 2021년도 8개 농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93.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.

ㆍ

2022년에는 이천, 홍천 등 전국 9개소에 새로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앞으로 현장 실증 후 보완 사항을 검토

개선한 후 전국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
ㆍ

국립원예특작과학원인삼과 김영창 043-871-5603

소형 터널식 해가림 재배 단지


